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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사자들

친구가  친구 에게

저 는 여섯 살 때 가족들과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배리 형과 함께 앞서서 길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무척 신이 나 있었죠!

바위와 꽃과 새, 작은 생물들을 보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곧 우리는 우리 둘만 떨어져 있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등산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온통 나무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마다 

사자가 한 마리씩 숨어 있을 거라는 상상에 빠졌습니다! 배리 형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소리를 

질렀지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배리 형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형이 기도하는 동안, 저는 한쪽 눈을 

계속 뜨고 사자들이 오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들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게 분명 사자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기 전에, 그 소리의 주인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등산로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기도해야겠구나.”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

린다 데이비스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카일 에스 맥케이 장로
칠십인




